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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09년 11월 두바이 사태 이후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는 중동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동경제는 지속적인 오일머니 유입으로

자금력이 풍부하지만, 석유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부침에 취약하다

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존의 산업다각화 추진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녹색경제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중동경

제의 새로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물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전력 등 인프라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흡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두바이 사태 이후 중동국

가는 '두바이式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유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둔화, 달러화 약세, 녹색경제 추진 등의 외부환경 변화도 중동경제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脫석유화라는 기본 과제와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동국가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 성장전략

은 석유산업의 高부가가치화, 서비스 및 親환경 산업 육성, 소비재 생산,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될 것이다. 중동국가는 두바이 사태 이전과 달리 서구자본이 아닌 오일

머니를 주로 활용하고 역내협력을 강화해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중동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는 한 향후 10년 정도는 5%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중동산유국이 오일머니로 벌어들일

자금은 10조달러(2008년 불변가격)로 현 중동 GDP의 5.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미래성장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 주목해야 할 국가로는 자원보유국이면서 금융·

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는 카타르와 아부다비가 있다. 자체 투자여

력이 부족한 두바이와는 달리 자원을 보유하여 국부펀드의 운용규모만 각각 650억

달러, 6,270억달러인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두바이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서비스산업

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2의 중동 붐'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의 對중동 건설·플랜트 수주

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

설·플랜트 수출 외에도 중동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

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동경제의 해묵은 과제와 새로운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서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인프라 기반 부족과 소

비재 생산의 높은 해외의존 등 중동경제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주도형 경제라는 중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패키지 딜'도 정부가 기업 간 연계를 주도해

야 추진력과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기업은 중동의 전략적 투자 대상인 석유화학

산업, 산업다각화, 농업 부문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인구 및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할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GCC FTA의 체결 등 결속력이 강화될 중동과 다방면에

서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상생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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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동경제의 再조명

두바이 사태와 중동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의 새로운 불씨로 지목되었던 두바이 사태는 진정

- 2009년 11월 25일 두바이 정부가 채권은행에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낙힐1) 채무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며 두바이 사태가 발생

ㆍ두바이 CDS 프리미엄이 318bp(11월 24일)에서 647bp(11월 27일)로 급등

ㆍ중동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유럽은행 손실확대 우려 등으로 2009년

11월 26일 FTSE100 지수가 3.2% 하락

중동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과 주가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그러나 두바이 사태는 국지적인 문제로 아부다비의 지원2)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곧 안정을 회복

ㆍ두바이월드는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3)

1) 두바이월드는 국영 투자회사로서 항구, 경제자유구역, 대형할인점 운영, 부동산개발, 여행레저, 항공,
금융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낙힐은 인공섬 도시 '팜 주메이라' 등을 개발

2) 아부다비는 2009년 2월 100억달러, 11월 50억달러에 이어 12월에도 1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
3) 2010년 3월 25일 두바이월드는 248억달러의 채무를 5∼8년 만기의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채권단의 지지를 얻어 최종 협상이 진행 중. 두바이 정부는 95억달러의 두바이월드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와 별도로 낙힐도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채권단에 요청(Dubai's
Debt Proposal Wins Support from Creditor HSBC. (2010.3.30.). Bloomberg.; Dubai Debt Plan Gets

Creditor Support, Al Tayer Says. (2010.4.7.). Bloomberg.)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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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두바이 경제가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중동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

- 위기 이전에는 주변 중동국가들이 관광 및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두바이式 성장모델'을 모방

ㆍ두바이의 성공에 고무된 아부다비는 2007년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사디야트 섬의 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

- 차입과 대규모 건설사업에 의존한 두바이 성장전략의 문제점이 노출

ㆍ석유자원이 빈약한 두바이는 인접 산유국의 오일머니와 서구자본의

차입에 주로 의존하여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성장의 토대가 취약

ㆍ대규모 개발과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

두바이의 성장과 몰락

▷ 두바이는 중동 3위 산유국이자 4위 가스보유국인 UAE(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자원이 집중된 아부다비에 이어 제2의 도시이지만 석유자원은 빈약

▷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중동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

- 2011년까지 석유의존 경제구조에서 완전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관광, 무역,

금융 허브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

▷ 금융위기 이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자금 유입 감소로 부동산가격 하락,

건설 프로젝트 취소 등 충격이 지속된 끝에 결국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

- 석유의존도 축소, 역내무역 활성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사태는 중동경제가 기존의 성장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

중동경제의 두 얼굴 : 잠재력과 리스크의 병존

□ 중동경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이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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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해

중동으로의 오일머니 유입이 증가할 전망

ㆍ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전망4)

- 중동 산유국은 2000년대 이후 유가급등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국부펀드 규모가 급성장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축적

ㆍ걸프지역 산유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1조 6,000억

달러로 세계 국부펀드 총자산(3조 8,000억달러)의 43%(2009년)

국가별 및 지역별 국부펀드 자산규모(2009년 말)

(단위: 십억달러, %)

국가 자산규모 비중 지역 자산규모 비중

중국 928 24 중동 1,620 43

UAE 677 18 아시아 1,350 36

노르웨이 445 12 유럽 670 18

사우디아라비아 436 11 미주 90 2

싱가포르 370 10 기타 70 2

쿠웨이트 203 5 총계 3,800 100

자료: IFSL Research (2010.3.). Sovereign Wealth Funds 2010.

□ 석유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유가변동 등 세계경제의 부침에 취약한

것이 중동경제의 최대 리스크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유가등락에 매우 민감한 구조

ㆍ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저유가 시기(1986∼1999년)에

연평균 2.6%에 불과했으나, 유가 상승기인 2000∼2008년에는 5.3%,

그중 급등기인 2004∼2008년 중에는 6.5%를 기록

ㆍ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08년 5.3%에서 2009년

2.2%로 하락했으며, 특히 GCC5) 국가는 6.4%에서 0.7%로 급락

4) EIA (2009. 12. 14.). Annual Energy Outlook 2010 Early Release.
5)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간 체결된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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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석유의존적 산업구조와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도 지속성장 능력을 저해

한국의 新유망시장, 중동경제의 미래에 주목할 필요

□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 등 대외환경 악화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동경제 성장의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

- 중동은 가장 중요한 해외건설시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장

ㆍ중동 이외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감소에도 불구하고 중동 수주규모는

357억달러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액의 72.7%를 차지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추이

자료: 해외건설협회, 건설통계

- 중동경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성장전략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

-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중동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ㆍ건설 및 플랜트 수출의 건당 규모 등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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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동경제의 고민

□ 중동경제는 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존의 산업다각화 추진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와 녹색경제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

중동경제의 고민

1. 중동경제의 해묵은 숙제

脫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는 未해결

□ 1·2차 오일쇼크 이후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석유 및 가스의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재 생산, 서비스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성과는 미진

-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자원의존

경제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각국은 산업다각화 전략을 수립

- 산업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채굴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수출도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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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AE(12.3%)와 바레인(19.1%)을 제외하고 자원생산(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 비중은 10% 미만

GCC 국가의 산업 및 수출 비중

(단위: %)

구분
산업 비중 수출 비중

농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석유/가스 기타원자재 제조업

사우디아라비아 2.3 70.4 8.3 27.3 91.7 1.1 7.2

UAE 2.0 58.8 12.3 39.1 49.2 12.2 16.3

쿠웨이트 0.5 51.0 2.3 48.5 94.4 0.5 5.1

카타르 - - - - 92.3 0.3 6.0

오만 1.9 54.9 8.3 43.3 77.5 3.9 8.2

바레인 0.9 39.9 19.1 59.2 79.1 11.1 9.8

자료: World Bank, WDI;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9.

□ 중동경제의 숙명적인 과제는 석유고갈6) 이후를 대비하여 脫석유경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

- 2040년이면 중동국가의 대부분이 오일머니에만 의존해서는 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ㆍ30년 이후의 총 석유자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단순

인구증가만으로 1인당 평균 석유자산액이 현재 대비 약 34% 감소7)

중동의 석유 매장량과 채굴가능년수

(단위: 십억배럴, 년)

구분 중동전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확인매장량 754.1 264.1 97.8 101.5 5.6 27.3

가채년수 79 67 90 100 21 54

자료: 대한석유협회, 연간해외통계.

6) 사우디 가와르유전의 원유층 두께가 얇아져 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오일피크론(1956년 킹 허버트 박사가 제시한 이론으로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여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7) 생산에 의한 매장량 감소분을 유가상승이 상쇄하고, 2040년 중동 전체 인구는 유엔 전망에 따라

현재의 2억 1천명 대비 51.9% 증가한다고 가정("脫石油は止まらない".(2010.3.28.).『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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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정부가 추진한 금융과 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 육성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산업다각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두바이의 정부주도형 서비스산업 육성이 脫석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他 중동국가도 이러한 전략을 모방

ㆍ중동지역에서 비교적 소국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은 두바이와

같이 금융·관광 허브를 표방하며 개발을 진행

열악한 인프라 수준과 경제활력의 저하

□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 도로, 항만 등 물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

- 중동경제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간 1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

인프라 수준으로는 수요급증에 대응할 수 없어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8)

ㆍ최근에는 전력부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원자력발전을

제시

석유자원이 풍부한 아부다비가 원전을 발주한 이유

▷ 아부다비는 중동 3위의 산유국이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안정된 전력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환경오염도 낮은 원전을 건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주목

- 가스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할 정도로 생산이

부족하여 원전을 화력발전의 장기적 대안으로 고려

□ 편중된 산업구조와 풍부한 오일머니의 혜택으로 교육받거나 일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흡9)

8) Political Risk Insurance Center (2009. 7. 15.) Regional Risk Watch Middle East (Newsletter

Issue 13/2009). Political Risk Insurance Center
9) Sturm, M. et al. (2008. 7.).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Economic Structures,

Recent Developments and Role in the Global Economy (Occasional Paper Series No. 92.).

European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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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인구비율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근로자수는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이미흡해실업률이계속상승

ㆍ중동지역 15∼29세 청년인구는 총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0% 수준10)

ㆍ2008년 중동의 청년실업률(21.7%)은 성인실업률(5.5%)의 4배 수준11)

이며, 청년 노동참여율도 40% 미만

- 대학 진학률이 낮아 자국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인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 인적자원 축적이 미진한

악순환 고리가 형성

ㆍ대학진학율은 쿠웨이트 17.6%, 카타르 18.6%, 오만 25.5%로 고소득

OECD 국가의 69.5%보다 현격히 낮음12)

□ 대부분의 기업이 석유 관련 국영기업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상황

- 중동 국영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전체 GDP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큰 상황13)

- 경제규모에 비해 공기업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민간기업이 부족

ㆍ상장기업 수14): 두바이 59개, 바레인 52개, 카타르 43개

-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Sabic)이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기업의 글로벌화도 미약

10) Dhillon, N. (2009.1.30.). The Middle East in a Post Oil-Boom Era (Brookings Paper).

Brookings Institution.
11) ILO (2010.1.). 2010 World Employment Trend.
12) World Bank, WDI. (2006년 기준)
13) Kikeri, S &. Kolo, A. (2006). State Enterprises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te). World Bank.
14) 순서대로 Dubai Financial Market, Bahrain Stock Market, Doha Stock Market의 상장기업 수(2008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51호

9

2.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두바이의 좌절과 중동경제의 새로운 고민

□ 두바이 사태 이후 산업다각화의 방법으로 '두바이式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은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 두바이처럼 투자자금을 외부,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

-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모델로 각광받던 금융·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

□ 향후 세계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선진국 경제의 둔화, 달러화

약세, 녹색경제 추진 등의 환경변화도 중동경제의 고민을 가중

- 달러화 약세와 선진국 경기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가 중동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15)

ㆍOECD 국가의 석유수요 증감률(전년 대비): -3.3%(2008년)→ -4.4%(2009년)

- 또한 전 세계적인 低탄소 녹색경제16) 어젠다 확산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동경제의 성장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오일머니를 활용한 '新성장 모델'의 구축

□ 금융위기 이후 중동국가는 脫석유화라는 기본 과제 해결, 가속화되는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바레인이 '경제비전 2030'에 따라 2009년 11월 해변도시 프로젝트

'바레인베이(Bahrain Bay)'에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동경제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속

15) Beyond Dubai: What's Ahead for the Middle East This Year? (2010.1.6.).

(<http://knowldege.wharton.upenn.edu/article.cfm?articleid=2412>)
16) World Economic Forum (2007). Middle East@Risk (A Global Risk Network Briefing).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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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경제의 기본 성장전략은 석유산업의 高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 및

親환경산업 육성,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 충분한 석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부다비, 카타르는

高부가 석유화학 산업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과 문화 등 두바이와

차별된 콘텐츠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

- 석유의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오만은 중동지역의 新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고 소비재 생산을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

- 석유자원이 빈약한 두바이와 바레인은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하되 향후 서구 자본보다는 중동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

□ 두바이 사태 이전과 차별화되는 점은 서구 자본이 아닌 오일머니를

활용과 역내 협력을 통한 경제 안정성을 강화

- 두바이 사태 직후인 2009년 12월 걸프통화동맹 협정이 발효되어 GCC

단일통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GCC 국가별 중점 추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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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동경제의 미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

□ 석유수출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중동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17)가

현재화되지 않는 한 향후 10년 정도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오일머니 유입으로 안정적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장정책의 재원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ㆍ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21.7%),

사우디아라비아(5.6%), 카타르(0.7%)가 2009년 재정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양호

- 향후 10년간 중동산유국의 누적 오일머니는 10조달러(2008년 불변가격)18)로

현 중동 GDP의 5.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미래성장을 위한 재원이 충분

ㆍ현재도 중동국가의 GDP 대비 국부펀드 규모는 0.86배로 중국의

GDP 대비 국부펀드 규모(0.21배)를 크게 상회

□ 중장기적으로 중동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까지의 성장률에 근접한

5% 내외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석유공급이 감소해도 대체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격상승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

ㆍ2020년까지 세계 석유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19)

- 중동경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 신흥

지역보다 앞선20) 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Global Insight)

17) 이란 핵문제와 이라크 불안정 등이 대표적 지정학적 리스크
18) 美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이용하여 계산(EIA (2009.

12. 14.). Annual Energy Outlook 2010 Early Release.)
19) EIA (2009. 12. 14.). Annual Energy Outlook 2010 Early Release.
20) Global Insight는 2011∼2015년 북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을 4.4%, 중남미의 성장률을 4.2%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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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와 아부다비를 주목

□ 자원보유국이면서 금융·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는

카타르와 아부다비가 과거의 두바이처럼 주목받는 국가가 될 가능성

- 투자여력이 부족한 두바이는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좌절을 경험

- 반면 국부펀드의 운용규모만 각각 650억달러, 6,270억달러인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오일머니를 활용해 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ㆍ카타르는 20만명 규모의 복합신도시 루세일을, 아부다비는 세계 최대

규모인 케마위야트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중

-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두바이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서비스산업 육성

ㆍ카타르는 세계 유수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한편, 영화산업에도

적극 투자함으로써 중동의 교육·미디어 허브를 추구

ㆍ아부다비는 루브르 박물관21),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 등을 유치하여

중동의 문화허브를 지향함으로써 차별화

두바이 이후 중동경제의 새로운 모델 카타르와 아부다비

▷ 카타르는 세계 3위의 가스 매장국, 중동 1위의 수출국으로 高부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교육, 금융,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0년 16.6%의 高성장이 예상

-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출하고, 高부가 항공유를 생산

- 두바이 이후 교육 금융 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 중동의 허브로 부상하려는 목표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회의의 유치와 코넬대 등의 분교 설립, 인공섬

펄카타르, 에너지 시티 건설 등 서비스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

▷ 아부다비는 대규모 親환경 녹색도시의 건설을 추진하여 중동경제의 親환경산업을 주도

- 아부다비의 마스다르는 탄소제로, 폐기물제로, 차 없는 도시를 추구

21) 프랑스 정부는 신규 건설 중인 아부다비 국립미술관에 루브르라는 명칭사용을 허가하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예술품을 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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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목해야 할 新성장산업

1.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 高부가가치화

□ 오일쇼크 이후 低유가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중동 각국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노력이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강화

- 197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00년대 이후에는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석유화학산업을 주도

ㆍ카타르의 Q-Chem, 아부다비의 Borouge, 쿠웨이트의 Equate 등의

프로젝트가 200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의 고성장을 주도

카타르의 Q-Chem 프로젝트

▷ Q-Chem(Qatar Chemical Company)는 석유화학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타르석유공사(51%)와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49%)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 메사이에드 산업도시에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구축하는 Q-Chem 프로젝트는

1997년에 시작해 현재 세계적인 규모의 통합 석유화학 설비를 구축

- 이를 시작으로 Q-Chem Ⅱ, RLOC(Ras Laffan Olefins Company) 프로젝트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되면서 카타르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견인

(자료: Q-Chem 홈페이지 <http://www.qchem.com.qa>)

- 중동국가의 석유화학 기초제품인 에틸렌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6%에서 2009년 15%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20%에 이를 전망

ㆍ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생산능력은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각각

13.5%와 20.4%씩 성장

□ 최근에는 원유생산능력에 비해 정제능력이 낮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활발하게 투자22)

- 전 세계 원유의 21.3%가 매장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를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설비 투자를 진행 중

22) 2008년 기준 원유 생산량 대비 정제능력 비율은 사우디 19%, 쿠웨이트 33.4%, UAE 22.6%로 낮은

수준(BP (200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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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코는 다우케미칼(美)과 함께 라스타누라 지역의 기존 정유

설비를 석유화학복합단지로 확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

- UAE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 투자를 지속

·아부다비는 2008년 국영 화학기업 ADNCC를 설립, 케마위야트(Chema

WEyaat)23)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대 석유화학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

□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은 한국기업에게 플랜트 수주기회를 제공

- 한국기업은 UAE의 르와이스 정유 플랜트를 수주하는 등 중동의 석유

화학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회를 십분 활용24)

·GS건설(36억달러), 삼성엔지니어링(27억달러), SK건설(21억달러),

대우건설(12억달러)이 2009년 11월 UAE의 르와이스(Ruwais) 정유시설

증설공사를 총 97억달러에 수주

2. 인프라 산업 :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향후 이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2030년까지 중동지역의 도로, 철도, 물처리, 전력 등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총 8,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동의 인프라 투자규모 전망

분야 도로,철도 물처리 전력 항만,공항 합계

금액(억달러) 3,100 2,300 1,800 1,400 8,600

주: 2005∼2030년까지의 전망치

자료: Nolan, M. & Simpson, J. (2009. 2.). The Infrastructure Opportunity: Repair, Build and

Stimulus. Morgan Stanley.

23) 아라비아어로 화학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DNCC의 자회사 명칭
24) 지식경제부 (2010.1.14). "해외플랜트 수주 재도약 시작됐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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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각국은 개별국 차원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 GCC는 200억달러를 투입해 2017년까지 6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2,000㎞

연장선의 철도망 구축 사업을 실시

- 최근 전력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GCC 6개국의 전력망을 묶는 전력

그리드(Grid) 사업을 2010년 말까지 추진25)

-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두 나라를 잇는 320㎞의 해상도로 건설에 총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

국가별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기회

국가 사 업

사우디

아라비아

·2020년까지 6개 신도시 개발에 1,200억달러 투자 예정

·2018년까지 발전산업에 총 1,000억달러 투자 예정

UAE ·2014년까지 81억달러를 투자해 1,100㎞의 전국 철도망을 건설할 예정

쿠웨이트

·쿠웨이트市에 171㎞의 메트로 시스템 건설

·담수화 프로젝트 및 4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 추진 예정

·전 국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자료: KOTRA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 1970년대 중동 붐 이후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오랜 사업경험을 축적한

한국에 있어 중동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기회

- 최근의 중동특수로 한국의 총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상회26)

- 한국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 분야, 담수화 프로젝트,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수주를 기대

25) Political Risk Insurance Center (2009. 7. 15.) Regional Risk Watch Middle East (Newsletter

Issue 13/2009). Political Risk Insurance Center.
26) 해외건설협회, 건설통계 2010년 4월 12일까지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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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산업 : 관광 및 레저 산업에 집중

□ 중동경제는 新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 중 대규모 초기자본이 소요되는

관광 및 레저 산업을 중점 육성

-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역내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인공섬

조성, 호화 리조트 및 호텔 건설 등으로 관광산업을 개발

□ 두바이 사태 이후에도 관광 및 레저산업의 투자확대와 이벤트 개최 지속

- 사우디는 2013년까지 호텔 객실 수를 15만개로 확장하고 2020년에는

성지순례자를 제외한 순수 관광객을 150만명으로 늘릴 계획

ㆍ바레인은 2014년까지 관광수익을 GDP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

- F-1 그랑프리(자동차 경주), 유럽 시니어 골프투어 등 이벤트 개발로

관광산업을 육성

-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리조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

ㆍ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적지를 개발하고, 오만,

카타르, UAE는 섬과 해안선 등 자연조건을 이용해 관광단지를 개발

GCC 관광 및 레저 산업 추진 현황

국가 GCC 관광 및 레저 산업 추진 현황

바레인

▷ 서구문화에 가장 관대하고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이 보편적인 사회로
서구 관광객 유치에 유리

▷ 딜문(Dilmun) 문명의 중심지이며 걸프만의 무역중계지로 역사적
유적이 풍부

쿠웨이트
▷ 그리스 유적이 있는 부비얀(Boubyan), 파일라카(Failaka) 섬을
관광지로 개발

오만
▷ 시브(Seeb) 해안 리조트 개발, 바르 알 지사(Barr Al Jissah)
레저타운 건설 등을 추진

UAE

▷ 두바이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로 해안에 40개 호텔과 2,000개 빌라
건설

▷ 아부다비 사디야트(Saadiyat) 섬 개발(구겐하임과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 건설), F-1 그랑프리 경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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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親환경산업 : 대체에너지 개발

□ 중동국가는 석유고갈 이후를 대비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점 추진

-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포스트 석유시대'에도 에너지 부문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

-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석연료의 주 생산지로 이산화

탄소 저감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유럽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식한 대응책

□ 일조량과 바람이 많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 및 풍력

개발과 원자력발전을 추진

- 태양열과 각종 폐기물을 활용하여 발전과 담수에 활용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

ㆍ담수화 능력이 떨어지는 오만은 담수화를 위한 태양열 이용에 주력

GCC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활용

▷ 대체에너지 활용에 가장 앞선 국가는 UAE

- 호텔 온수 공급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풍력에너지로 연간 1,000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 두바이는 재생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규모 풍력에너지개발을 추진

▷ 바레인은 풍력에너지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

- 전력수요의 최대 15%까지 풍력이 담당하는 풍력발전시설을 세계무역센터에 설치

-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장치 및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한 이동식 발전기

프로젝트도 수행

▷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전의 조명 시스템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과 담수 프로젝트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51호

18

□ 親환경 에너지·금융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환경오염국 이미지를 탈피하는

동시에 에너지자원 거래의 허브를 추구

- UAE 아부다비는 중동지역 녹색도시 건설의 리더가 되기 위해 '탄소

제로' 개념을 적용한 도시化 사업을 추진

ㆍ태양, 풍력, 폐기물 에너지 등 親환경 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

- 카타르는 청정빌딩이 밀집한 에너지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에너지 거래의

허브 구축을 위해 '에너지 거래소(IMEX)'를 설치

ㆍ에너지도시 건설은 개발 전 부문에 걸친 복합적 시스템 사업으로

親환경, 新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획득 및 시장 주도권 확보가 목표

ㆍ'에너지 거래소'는 에너지 관련 상품교역을 담당하는 걸프지역

최초의 국제상품거래소(International Mercantile Exchange)

□ IT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親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對중동 수출모델로 활용할 필요

- 자연과의 공생을 강조하는 생태도시 개념을 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개발로 시장진입 가능

ㆍ국제적 경쟁력이 확보된 IT 서비스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을 적극 결합하여 他 국가와 차별화된 모델 개발 및 해외 수주

- 중동국가 도시개발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Green U-City27) 분야가 유망

ㆍ디자인, 설계, 컨설팅, IT 서비스 관리 및 운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Green U-City 건설 과정에서 파생

ㆍ新재생에너지 기업과 IT 서비스 및 융합 산업부문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 진출

27) 첨단 IT 기술을 주거, 교통, 경제 시설 등에 접목한 Ubiquitous City에 에너지 관련 기술을 융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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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중동경제와 '相生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

□ 한국은 중동경제의 장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사(Solution

Provider)를 지향해 'Win-Win' 협력관계를 구축

- 금융위기 이후 중동의 건설·플랜트 투자 급증은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 있어 '제2의 중동 붐'28)

ㆍ두바이 사태 이후 일부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중지되었으나

아직도 약 2.1조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 또는 진행29)

- 중동경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각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야만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가능

ㆍ건설·플랜트 등 상품 수출에만 치중하는 경우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

□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이 가능

- 한국은 압축성장의 성공 체험, 우수한 노동력, IT 및 건설·플랜트

부문에서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반면, 중동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자본력 보유

- 중동경제의 인적자원 및 인프라 기반 부족과 소비재 생산의 높은

해외의존 등의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을 경주

ㆍ중동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을 중동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28) 2009년 한국의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311억달러로 미주(△75.9%)와 유럽

(△79.6%)과 대조적(지식경제부 (2010.1.14.). "해외플랜트 수주 재도약 시작됐다." 보도자료.)
29) 糠谷>輝 (2009). "世界金融危機以後の中東絪岸諸國". (財)國際通貨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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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딜'型 중동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수

□ '정부주도형 경제'라는 중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

- 중동은 왕족 중심의 정치체제이며 GDP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영기업도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對 정부의 협상이 중요

□ IT, 내구재 생산과 건설·플랜트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도 정부가

기업 간 연계를 주도할 때 수주과정에서 추진력과 시너지가 발생

- 최근의 UAE의 원전수주는 脫석유 및 親환경산업 육성 이외에 기술개발 등

UAE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서 거둔 성과

아부다비 원전수주 요인

▷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입찰에서는 한국은 정부와 민간을 연계한

종합적인 '패키지 딜(Deal)' 방식을 통해 수주에 성공

- 한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정을 통해 조선, 반도체, 인재육성 분야에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의 입찰 과정을 측면 지원

- 플랜트 건설사가 완공 이후 發電 및 시설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착안, 한국측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운영하는 한전이 콘소시엄에

참여해 장기 운전을 보장함으로써 수주경쟁에서 우위

□ 플랜트 수주 이후 유지·보수 등에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음 수주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30)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KOTRA 조사결과 UAE

'원전 수주 이후 한국 이미지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78%에 달함31)

30) UAE 원전 수주 당시 한국의 콘소시움은 설비 유지 및 發電에 대한 장기 보증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일본, 프랑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
31) KOTRA (2010. 3. 11.). "KOTRA, 중동아프리카 진출 8대 키워드 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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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국부펀드 동향을 분석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 중동경제는 막대한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역내 전략적 투자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기회로 연결

- 중동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부지출을 확대32)

ㆍ전략산업인 석유화학, 주택건설, 전기, 수도, 교통, 의료 부문에

한국기업의 진출기회가 풍부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대상인 석유화학산업, 산업다각화,

농업 부문에도 선제적인 투자로 사업기회를 발굴33)

ㆍ국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중동국가의 해외농업투자가 급증34)하고

있으므로 식료품 가공 및 저장과 관련된 설비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

□ 인구 및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점

- 수요가 급증35)하고 있는 물처리와 독립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부문은 현기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진출

ㆍ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광설비 확충 사업36)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기술을 제공하고 플랜트 건설과 설비 운영에서 우선권을

확보

32) 糠谷>輝 (2009). "世界金融危機以後の中東絪岸諸國". (財)國際通貨硏究所.
33) 쿠웨이트 투자청은 국부펀드의 자국 주식투자 상한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으며, 카타르

투자청도 대외 투자를 억제한다는 방침 하에 2009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상품, 식품 등에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두바이 사태 이후 중동 국부펀드가 안전자산 및 역내 투자로 빠르게 회귀
34)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확보를 위해 총 61억달러 규모의 '농업해외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수단 등의 농지를 취득 중
35) 중동국가는 인구증가에 대응해 2015년까지 전력 공급능력과 造水능력을 각각 매년 10%, 8%씩 늘려야

하는 상황
36)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에 시작되는 제9기 국가개발계획에서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고 잉여가스를 수출자원化한다는 목표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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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LCD 등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생산을 통해 현지시장의 니즈에 대응

중동의 결속 강화에서 기회를 포착

□ 협의체 성격에서 탈바꿈하여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GCC와 경제 및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활로를 개척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중동에서는 역내 상호 경제협력37)과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며 단일통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전

- 한-GCC FTA를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동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이들의 성장을 한국 경제의 성장기회로 활용

ㆍGCC는 가맹국間 수출이 중동지역 역내 수출의 약 73%를 차지할뿐더러

동서를 잇는 '뉴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

□ 한국과 GCC 간 금융 및 실물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홍보함으로써 양국 간 FDI 확대의 계기로 활용

- 정부는 중동 이슬람금융38)의 한국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과 중동 간의 금융협력을 증진

- 현지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를 활성화

ㆍ한국기업의 현지진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인투자제한 및

스폰서제도 등에 대한 제약완화를 한-GCC FTA 협상 내용에 포함39)

37) GCC 관세동맹이 중동 전체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38)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실물자산에 근거하는 방식의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운용되는 금융자산
39) GCC 국가는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고용 촉진을 위해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거나 지사

설립 시 자국민 스폰서를 요구하고 자국민 채용 비율을 적용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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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4. 6 4. 7 4. 8 4. 9 4. 12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123.20

94.37

1,120.50

93.73

1,123.30

93.32

1,118.20

93.44

1,114.10

93.13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4.84

3.84

4.82

3.82

4.74

3.74

4.77

3.77

4.85

3.85

주가지수(KOSPI, 종가) 1,726.09 1,726.70 1,733.78 1,724.47 1,710.30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2월 2010.1월 2월 3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5.2

4.7

8.2

5.1

5.1

9.3

2.3

1.3

-1.0

..

..

..

..

..

..

..

..

..

..

..

..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8.7

80.0

7.1

80.1

3.0

77.2

36.0

79.7

38.9

78.8

19.8

80.5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5

82.7

0.02

3.2

78.3

0.02

3.2

76.9

0.03

3.5

83.4

0.03

5.0

121.6

0.03

4.9

116.9

0.03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2.5 4.7 2.8 3.1 2.7 2.3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3,254.7

(14.4)

3,093.8

(18.4)

3,714.9

(14.1)

3,568.5

(15.3)

4,220.1

(13.6)

4,352.8

(22.0)

360.1

(32.8)

329.2

(23.9)

308.2

(45.8)

314.5

(26.3)

331.4

(30.5)

310.6

(37.5)

..

..

..

..

경상수지(억달러) 53.9 58.8 -57.8 15.2 -6.3 1.6 ..

외환보유액(억달러) 2,389.6 2,622.2 2,012.2 2,699.9 2,736.9 2,706.6 2,723.3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601 3,832 3,811 .. .. .. ..

1) 통계청 (2010. 3. 31.) “2010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3. 16.) “2010년 2월 수출입 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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